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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2 강 선지자의 임무(A Prophet’s Job)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문화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곧 그들은 보통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라고 

질문한다. 많은 면에서 그것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에 관하여 

질문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선지자의 임무”이다. 선지자의 임무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직명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의 변천, 곧 예언 사역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대하신 일들을 살필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의 직명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자.  

II. 직명(JOB TITLES)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은 직명으로 부른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사람을 많은 다른 직명으로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을 

목사, 선수, 음악가라고 부를 수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온갖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많은 다른 직명으로 불린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된 직명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사용된 기본 용어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이 이 직책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보조 용어들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선지자들에 대한 기본 용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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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용어(PRIMARY TERM)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선지자가 점쟁이나 영매처럼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사실, 영어 단어 “prophet(선지자)”조차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영어 사용자들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으로부터 

“prophet(선지자)”란 용어를 얻었다. 우리가 자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어 단어 prophet[프라펫]을 파생시킨 헬라어 단어 προφήτης 

[프로페테스]는 상당한 융통성이 있는 용어이다.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 προφήτης[프로페테스]의 두 번째 요소 φητης [페테스]는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기록한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 단어의 두 번째 요소는 아주 분명하다. 그런데 προφήτης 

[프로테페스]의 첫 번째 요소 προ[프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리 말하다(speak beforehand)” 곧 “예언하다(predict)”를 의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내어 말하다(speak forth)” 곧 

“선포하다(proclaim)”를 의미할 수 있다. 후자일 경우 선포하는 것에는 예언이 

전혀 아닌 것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예언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선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 일을 다 했다. 그들은 미래에 관하여 말하기도 했지만, 

그들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도 담대히 말했다. “선지자”라는 기본적인 직명은 

이 사람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임무들을 가리키고 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란 용어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헬라어 προφήτης[프로페테스]는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의 특정 단어 נָ בִיא[나비]를 번역하는데 사용되었다. 1 

 
1 [역자 주] נ בִיא[나비]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던 용어이고 헬라어 

προφήτης 로 번역되었다. 영어 prophet 는 헬라어 προφήτης 에서 유래된 것이다.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이해하기 힘든, 불분명한) 신탁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신탁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용어였으므로, 히브리어 나비가 (이해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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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들에 나오는 상응되는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나비]라는 용어가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것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에 강조점을 두는 것과 분명 

다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Vos(Biblical Theology, 195)가 말한 대로,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대변자(mouthpiece)가 아니라 해석자(interpreter)였다.  
2 [역자 주] נ בִיא [나비]의 어원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다.  

1.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rer, Jr., and Bruce K. Waltke e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80), 544-545 는 [나비]의 어원에 대한 4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1) Arabic naba'a ‘to announce’: hence spokesman (Koenig)  

2) Hebrew nābā' softened from nāba‘ ‘to bubble up’:  hence one who pours forth word 

(Gesenius)  

3) Akkadian nabū ‘to call’: hence one who is called by God (Albright, Meek)  

4) unknown Semitic root (BDB, Koeler and Baumgartner, E. J. Young) 

2. 히브리어 어근 נבא는 원래부터 있는 어근(deverbal root)인지 명사 나비에서 파생된 

어근(denominal root)인지 분명하지 않다. 히브리어 어근 נבא는 “끓어오르다 bubble 

forth”란 의미의 어근 נבע와 관련지어 설명된다. Gesenius 는 선지자들이 가슴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에서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셋째 자음이 아인에서 알렙으로 변화된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3. 히브리어 어근 נבא는 아랍어 naba’a 와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아랍어 [나바아]는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말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어떤 것을 선언하다 speak at the 

command of someone else, announce something for someone else”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선포하는 

자이다. 

4. 히브리어 נבא는 아카드어 nabū[나부]와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 느부갓네살이나 

나보폴라살이란 이름에서 보듯이 느보 혹은 나부라는 신은 지혜, 과학, 글의 신(god of 

wisdom, science, and writing)이다. 아카드어 [나부]는 “말하다, 부르다 speak, call”는 

의미를 갖는다.  

1) Meek(Hebrew Origins, 147)처럼 “말하다”는 의미를 취하고 능동으로 여기면 나비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대변자(speaker, spokesman for God)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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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는 용어로서 선지자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특별한 

봉사를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다.   

선지자를 나타내는 기본 용어 [나비] 이외에도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연관된 보조 용어들도 많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보조 용어 몇 개를 

살펴볼 것이다.    

 

2) Albright 처럼 “부르다”는 의미를 취하고 수동으로 여기면 나비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someone who is called by God)를 뜻한다.  

5. [나비]의 어원적 설명은 학자들의 추정이므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그러므로 [나비]가 나오는 구절들(출 7:1[cf. 출 4:16]; 민 12:6-8; 신 18:9-22[cf. 렘 

15:19])을 통해 [나비]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 출 7:1 은 모세가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대언자([나비]) 아론은 모세가 그에게 하는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비]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이다. 출 4:16 은 아론이 모세의 입([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2) 민 12:6-8 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으로나 꿈으로 알렸으나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시며 중보자로서 모세를 대신하려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할 메시지를 줄 때만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신 18:9-22 은 가나안 족속들이 미래에 대해 알기를 원할 때 행하던 9 가지 미신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 전하던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을 알리며 모세에게 청종하듯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선지자가 거짓을 고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참된 

선지자의 말은 성취될 것이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 18:18 에 의하면 나비는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렘 15:19 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입([페])이 될 것을 

말한다. 

4)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나비]의 기본 성격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변자(spokesman, mouthpiece of God)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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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 용어들(SECONDARY TERMS) 

 첫째로, 선지자들은 종을 의미하는  ָדע ב  [에베드]로 자주 명명되었다. 

구약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용어는 항상 어떤 종류의 

종속과 겸허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직명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주 관리 혹은 직원, 특히 궁정의 직원이란 함의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 궁정에서 공직 지위를 가진 봉신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하늘 

보좌의 대리자로서 섬겼다. 그들은 대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공적인 종이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선지자들을 무시한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라고 고백한 이유이다. 단 9:6 에서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단 9:6) 우리가 당신님의 이름으로 말하던 당신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궁정의 종들로서 하늘 

보좌를 대표하였다.  

 이 외에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히브리어 단어 또한 

선지자들이 수행한 또 다른 특별한 역할을 가리킨다. 히브리어 용어 

ה  는 “보는 자, 선견자”를 의미하고, “보는 자, 선견자” 혹은 “관찰자”를[로에]רֹא 

의미하는 용어 חֹז ה[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삼상 9:9 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선지자들은 먼저 선견자라고 했다. 3  이와 

비슷하게 삼하 24:11 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나비] 갓이 선견자[호제]로도 

알려졌음을 말해 준다.4  

(삼상 9:9 개역개정) 지금 선지자(=[나비])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에])라 일컬었더라. 

 
3  [역자 주] 사무엘은 선견자([로에] 삼상 9:18-19; 대상 9:22; 26:28; 29:29)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선지자([나비] 삼상 3:20; 19:20; 대하 35:18)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4 [역자 주] 왕하 17:13 에서도 [호제]가 [나비]의 동격으로 쓰이고, 암 7:12 에서는 아모스가 

예언하는(티나베) 선견자(호제)라고 불리고, 이사야 29:10 에서는 선지자(나비)와 

선견자(호제)가 연결지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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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하 24:11)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호제])인 

선지자(=[나비]) 갓에게 임했다. 

 선지자에 대한 이 두 직명이 그들의 임무에 대하여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칭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주 가졌던 

매우 중요한 체험을 가리켰다. 5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라고 불린 것은 

그들에게 하늘을 들여다보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역대하에서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설명하라는 도전을 받았다. 이에 미가야는 

자신이 받은 하늘의 환상을 묘사했다. 대하 18:18-19 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하늘에서 본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하 18:18-19 개역개정)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부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다. 

그들은 하늘 영역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하여 배울 때, 이러한 종류의 천상의 

체험들이 그들의 사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가끔 사용된 또 다른 히브리어 용어는 “파수꾼” 곧 

“경계를 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ה  이다. 이 은유는 선지자들을 고대[초페]צֹפ 

 
5 [역자 주] [로에]와 [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본다는 사실과 주된 관계가 있지만 

메시지를 본 후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선지적 계시를 받는 양식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메시지의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를 말한다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로서의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로에]와 [호제]는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세 용어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Kaiser(Back Toward the Future, 74)는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받은 자이고, [호제]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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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일반 파수꾼의 역할과 비교한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도시들은 

기대되거나 예기치 않은 방문객들에 대하여 지평선을 자세히 살피는 보초들을 

두었다. 선지자들은 적들을 감시하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겔 

3:17 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겔 3:17 개역개정)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성경 시대에는 적들의 접근이나 친구의 방문에 대한 사전 경고가 

도시의 업무에 중요했다. 하나님은 백성이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선지자들이 자주 임박한 심판과 다가오는 복을 지켜본 것을 

알려주셨다.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 무엇이 오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고, 

그 후에 백성을 향하여 무엇이 지평선에 있는지 선언했다.  

 가끔 선지자들은 또한 “사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ךָ  라고도 지칭되었다. 구약의 고대 세계에는 전화나 이메일이나[말아크]מַלְא 

텔레비젼이 없었다. 장거리 통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 전령들을 통한 

것이었고, 전령들은 자주 왕이나 대장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달 내용을 받고 

그 메시지를 수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곤 했다. 의사소통이 시급할 때 

전령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구약이 선지자들을 “사자”라는 용어로 

지칭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그 긴급한 전달 사항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낙담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부르시어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 1:13 은 선지자 학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6  

 
6  [역자 주] 선지자의 임무의 본질 곧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말아흐] “사자/사신/사절”가 단수형으로는 학 1:13(“여호와의 사자 

학개”)에만 나오고 복수형으로는 사 44:26(“그의 사자들”)과 대하 36:15(“그의 사신들”)과 대하 

36:16(“하나님의 사신들”)에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이사야서의 경우 “사자들”로 번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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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1:13)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사자”라는 칭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사신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의 שָָׁאִי

לֹהִים .으로 불린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이시 엘로힘]אָ  7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 칭호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특별하고 거룩한 역할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보내졌다. 그런 자들로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왕하 1:12 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 용어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역대하의 경우 “사신들”로 번역한 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유 명사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 [사 44:26 개역개정] 그의 종( ועַבְדָֹ )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 כָ  יומַלְא  )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 [대하 36:15-16 개역개정] 15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כָ  יומַלְא  )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לֹהִָ א  ָה  יםמַלְאֲכֵי )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 יונְבִאָ   복수! “그의 선지자들”)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7 [역자 주]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구약에 76 번 사용되었다. 

• 엘리사에게 가장 많이(26 번) 사용되었다(왕하 4:7, 16, 21, 22, 25, 27, 40, 42; 5:8, 14, 15, 

20; 6:6, 9, 10, 15; 7:2, 17, 18, 19; 8:2, 4, 7, 8, 11; 13:19).   

• 여로보암의 벧엘 제단의 무효화를 선언했던 이름 모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비롯하여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된 선지자들이 있다.  

• 나머지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스마야, 하난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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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하 1:12 개역개정)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엘리야가 부여받은 신적인 권위는 선지자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살라버린 

기적적인 불의 내림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 엘리야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칭호와 직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검토는 구약에 사용된 이런 다양한 직명들 중 몇 개 

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 

존재였다. 그들은 단지 영매나 점쟁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양한 직명들이 있었던 것이다. 

구약의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  

III. 임무의 변천(JOB TRANSITIONS)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녔던 다양한 직명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 선지자의 임무에 있어서 어떤 변천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나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왔고 그것들 모두에 적용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변했다. 내가 한동안 일하고 나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 일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할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가 진전되면서 그들의 일은 

변천을 겪었다.   

 구약 선지자들의 임무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역을 네 개의 역사적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에 왕들이 없었던 전왕정기(前王政期)이고, 두 번째 

시기는 왕정기(王政期)이고, 세 번째 시기는 고국에서 추방된 시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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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기(捕虜期)이고, 네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이 유배로부터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온 후포로기(後捕虜期)이다.  

A. 전왕정기(前王政期 PRE-MONARCHY) 

 그럼 먼저 전왕정기의 선지자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의 시대들을 탐구할 때 예언 사역의 몇 가지 특징을 쉽게 볼 수 있다. 

첫째로, 이 시기에는 선지자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나비]라는 용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 책들에서 

20번 미만의 언급이 있을 뿐이고, 그 중 일부는 미래에 올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왕들이 있기 전의 이른 시대에는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    

 이 외에도, 전왕정기의 선지자들은 매우 다양한 비교적 비공식적인 

일을 했다. 그들의 일의 대부분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시기에 맞게 

고안되었던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왕정기에서 [나비]라는 용어는 많은 

다른 일을 하는 다양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B. 왕정기(王政期 MONARCHY)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기 전인 성경 역사의 이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구약의 예언 사역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만나게 된다. 왕정기는 이스라엘 

국가에 선지자들의 역할의 변화를 포함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왕정기와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와 같은 책들에서 여러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주 

읽는다. 사실상 성경의 모든 시대 중 이 왕정기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다.   

 왕정기에 선지자들의 수가 증가된 것과 더불어, 예언 사역 또한 훨씬 

더 공식적인 것이 되었다. 왕정의 도입과 함께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왕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왕들이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타락한 인간 

왕들이 나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계셨다. 인간들은 많은 

권력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부패하고 그들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학대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들이 부패했을 때, 그들의 행위는 자주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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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왕들의 권력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다. 신 17:14-20 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많은 제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왕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많은 아내들이란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의미했을 것이다. 왕은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왕은 자신을 위해 모세의 율법책의 등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왕은 

평생동안 그 율법책을 읽어야 한다. 왕은 모세의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왕은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읽는 순간 왕들이 모세가 

규정한 제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왕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도록 

하셨다. 선지자들은 왕들의 권력을 견제할 공적인 직분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과 왕들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을 볼 수 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섰다. 오뎃은 아하스의 정책에 반대하며 

예언했다. 엘리야는 아합을 질책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모든 선지자가 실제로 궁정에서 공적으로 사역한 

것은 아니다. 많은 참 선지자들이 그들 당대의 왕들에 의해 거부당했다. 

그러나 궁정 자체에서든, 도시의 거리에서든,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은 왕들과 

다른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는 왕정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왕들의 궁정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더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을 살펴보았다.   

C. 포로기(捕虜期 EXILE) 

전왕정기부터 왕정기까지 예언 사역에 있었던 몇몇 진전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포로기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포로 시대에 예언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주전 722 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앗수르인들에게 함락되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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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락되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끌려나와 다른 나라로 

추방되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의 사역은 두 가지 특징을 가졌다. 첫째로, 

선지자들의 수가 대폭 줄었다. 그들의 예언 사역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두드러진 선지자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시대에 

사역한 극소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둘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다시 훨씬 더 

다양하고 비공식적이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 유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정이 종말을 고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외 추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토 귀환의 가능성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포로기에 선지자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D. 후포로기(後捕虜期 POST-EXILE) 

포로기가 지나고, 우리는 후포로기에 선지자들의 활동을 목격했던 몇 

세대들에 이르게 된다. 후포로기의 초기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다시 제도화된 왕정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예언 사역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선지자들의 수는 여전히 비교적 

적었지만, 그 선지자들 사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다시 좀더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회귀되기 시작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되었고, 다가올 왕에 대한 소망들이 그에게 

모아졌다. 그 결과,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했다. 말라기는 회복 공동체의 관리들과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꾸짖었다. 전체 후포로기 동안 선지자들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주시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왕정 제도의 흥망성쇠에 따라 예언 사역은 확대되거나 

축소되었고, 공식적이 되거나 비공식적이 되었다. 우리가 특정 선지자들의 

말을 탐구할 때, 우리가 전왕정기, 왕정기, 포로기, 후포로기 중 어느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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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지자의 임무에서의 이러한 변천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8 

IV. 임무의 성격(JOB EXPECTATIONS)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명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언 사역이 변천된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을 다룰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셨는가?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적용하는 임무의 성격에 

대한 통속적 모델들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성경 자체가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언약적 모델을 살필 것이다.  

A. 통속적 모델들(POPULAR MODELS)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셨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몇 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자. 해석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해해 

 
8 [역자 주] 힐과 월튼(Old Testament Today, 233)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임무의 

변천을 제시했다.  

시기 기능 청중 메시지 예 

전왕정기 

Pre-

monarchy 

대변자-인도자 

Mouthpiece-

leader 

백성 

people 

백성 인도;  

공의 유지; 영적 감찰 

모세, 드보라 

    전환기: 사무엘 

전고전기 

Pre-

classical 

대변자-충고자 

Mouthpiece-

adviser 

왕과 궁정  

King  

and court 

군사적 충고; 꾸중 혹은 

복의 선언 

나단,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전환기: 북-요나 

남-이사야 

고전기 

Classical 

대변자-

사회적/영적 

해석자 

Mouthpiece-

social/spiritual 

commentator 

백성 

people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꾸중; 포로, 파멸, 국외 

추방의 선언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 공의 요구와 회개 

촉구 

기록 선지자들 

최고의 예: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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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러한 모델들의 일부는 참된 측면을 다룬 것도 있지만, 그 모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1. 영매/무당(Medium/Shaman) 

많은 해석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른 문화들에서 볼 수 있는 

영매(靈媒)들과 비교했다. 델피의 신탁이나 다른 고대 근동 문화들의 영매들과 

매우 흡사하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인 질문들과 기도들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 나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때때로 이런 종류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이 관점은 선지자들이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로는 적절하지 않다.     

2. 점쟁이(Fortune Teller)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했던 일에 대한 또 하나의 통속적인 개념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자, 곧 점쟁이였다는 것이다. 누군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을 때, 선지자들에게 가서 알아보곤 

했다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자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 

관점 또한 일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통찰 

사항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은 이 통찰 사항들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우리는 점치는 것을 구약의 예언 사역의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기대되었다.    

B. 언약적 모델(COVENANT MODEL) 

 예언 사역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 모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가지셨던 가장 기본적인 

기대를 흐려놓기도 한다. 구약이 예언 사역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포괄적인 모델은 언약적 모델이다. 예언 사역에 대한 언약적 모델을 검토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언약을 

성경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정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언약이란 

성경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세월이 흐르면서 향상되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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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먼저 언약에 대한 과거의 이해들을 고찰한 후에 좀더 현대적인 

이해들을 고찰해야 한다.  

1. 과거의 이해(Past Understandings) 

 언약에 대한 과거의 이해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성경의 언약 개념이 발전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최근까지 우리는 구약의 언약들에 대한 고대 근동의 맥락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언약에 대한 그들 자신의 개념들을 성경에 

집어넣어 읽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개 그들은 로마의 

법이나 현대의 법적인 협정에 비추어 구약의 언약들을 이해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언약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할 때, 이런 진술이나 다른 비슷한 진술들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현대의 이해(Contemporary Understandings) 

과거에 신학자들은 그 이상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약을 이해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이해는 이러한 과거의 진술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구약의 언약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돌파구로 인해 우리는 

언약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임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고대 근동의 발견물들은 구약이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정치적 조약들과 아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오늘날 중동으로 불리는 고대 세계 전반에 걸쳐서 

국제 조약들은 자주 한 나라와 다른 한 나라 사이에 맺어졌다. 이런 조약들이 

맺어진 방식에는 다양성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조약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는 많은 면에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유사한 언약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다.   

성경 시대에 조약들은 자주 동등한 상태의 나라들 사이에 맺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조약들을 평등 조약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애굽 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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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 제국 사이의 조약은 역사상 특정 시기에 대등한 나라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빈번하게 고대 세계의 조약들은 강대국 

황제와 도시나 약소국의 왕 사이에 맺어진 협정들이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은 여러 차례 애굽 대제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런 종류의 

조약들은 종주-봉신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종주”란 용어는 “차르” 곧 

“황제”를 뜻하고, 봉신이란 강대국 황제의 종을 뜻한다. 종주, 곧 강대국 

황제는 조약 관계의 규칙을 정하고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봉신, 곧 약소국 왕은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의 전쟁에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종주에게 충성을 보였다.   

 이러한 종주-봉신 조약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황제들이 대리자들, 

곧 사절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역할이다. 종주들은 자주 봉신국들에게 그들의 

조약의 조건들을 상기시켜주는 사절들, 곧 대사들을 파견했다. 사절들은 

조약의 검찰관처럼 행동하곤 했다. 그들은 봉신국들이 조약의 조건을 

이행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주 성공하지 못했다. 황제들은 봉신국들에 

대하여 매우 참을성 있게 대해 왔지만, 결국 어떤 봉신국이 사절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면 강대국 황제는 그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약소국을 

멸망시키곤 했다.    

 고대 근동에서 사절들의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절들, 곧 하나님의 언약의 

검찰관들로서 일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의 봉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킨 것을 칭찬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언약 위반이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형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약의 예언 사역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절들이었다. 그들은 봉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종주님이신 하나님을 대리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언약적 모델을 기억할 때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행했던 임무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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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6 장을 통해 잘 알려진 이야기는 이 사절적 모델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예시하고 있다. 언약은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언약의 검찰관, 곧 대왕을 대리하는 사절이란 개념은 

이사야 6 장의 전반적인 묘사를 이끌어 간다. 처음 다섯 절에서 이사야는 

환상을 받았다. 이 환상에서 이사야는 천상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사 6:1 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 6:1 개역개정)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상 장면을 목격하였을 때 이사야는 6:5 에서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사 6:5)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이 구절은 선지자가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왕 곧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높으시고 

고귀하신 종주 곧 황제이셨다. 선지자는 이 종주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도록 초대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즉시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이사야는 그의 종주님의 보좌를 보고서 사 6:5 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 6:5 개역개정)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가 종주이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봉신국에서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 죄가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은 정상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이탈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어 언약에 근거하여 백성을 

기소하도록 하셨다.   

사 6:6-7 에서 한 스랍이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핀 숯으로 그의 입을 

정결하게 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 6:8-13 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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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에 근거하여 백성을 고소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 6:8 에서 여호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 6:8 개역개정)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호와는 누군가 그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절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에 

이사야는 그 유명한 말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 6:8 개역개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크신 종주로부터 봉신국 이스라엘로 파송된 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은 선지자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그는 왕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했다. 

그는 언약의 위반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들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다. 여기 이사야 6 장에 예시된 패턴은 구약의 선지서의 도처에 

나온다. 선지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크신 종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절들이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분의 봉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다.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임무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체험을 

탐구했다.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많은 직명들의 일부를 검토했고, 선지자의 

직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변천했는지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의 임무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기대들(곧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을 연구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의 

직명들, 선지자들의 임무의 변천,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기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많은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오늘의 우리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